
명백한 허위사실로 CBS를 폄훼하는 손현보 목사의 
악의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CBS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단순한 비판을 넘어 언

론의 독립성과 명예를 짓밟는 심각한 선동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손현보 목사는 

영상에서 "2005년 10월부터 CBS가 정관에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주장

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CBS는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정관에서 기독교

라는 정체성을 뺀 적이 없다.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대중을 선동하

기 위해 가짜뉴스를 진실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자신의 편향된 이념적 잣대로 언론사의 보도 방향을 재단하는 색깔론을 즉

각 중단하라. CBS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중도'와 '균형'이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왔다. 극우적 시각에 매몰된 손 목사의 눈에는 이러한 균형 잡힌 보도가 몹시 불편

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이를 빌미로 CBS를 '기독교의 트로이 목마' 운운하며 맹비

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궤변이자 CBS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셋째, 선량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볼모로 한 협박과 분열 조장을 멈춰라. 손 목

사는 CBS의 프로그램들을 '미끼'라 폄하하고, CBS에 후원하는 성도들과 설교를 전

하는 목회자들을 향해 '적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라는 참담한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

다. 이는 한국교회의 연합을 파괴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진실을 알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해 온 우리 CBS 구성원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손현보 목사는 당장 해당 가짜뉴스 영상

을 삭제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상처받은 CBS 임직원과 시청자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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